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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손보업계, 날씨 파생상품 인기 

□ 일본에서는 최근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금전적 

피해를 보상해주는 날씨 파생 보험상품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주목됨.   

  o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날씨 파생상품은 기온이나 강수량, 강설량 등의 지표

가 최초 약정한 수치를 넘을 경우 일정 금액을 보험회사가 지불하는 상품으로, 

기후 변화에 의해 고객수가 좌우되는 레저시설이나 행락지 관련 업체들이 주요 

고객임.

  o 날씨 파생상품은 피해가 발생해야 보험금이 지불되는 기존의 보험상품과는 달리 

일정한 기상조건이 충족되면 별도의 손해심사 없이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

장점이 있음.  

  o 손해보험재팬과 미츠이스미토모해상은 최근 날씨 파생상품과 관련된 문의나 견적

신청이 작년동기대비 30% 증가했으며, 일본고아손보의 경우 무려 2배가 증가함.

  o 이에 대해 업계는 올해 6~7월의 집중호우와 9월 본격적인 태풍 시즌을 앞두고 

레저시설 및 행락지 관련 업체들 뿐만 아니라 농업 관계자들의 관심도 크게 늘

어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. 

　

□ 그러나 최근에 잦아진 이상 기후 현상이 손해보험회사들에게 있어서 신사업 기

회인 동시에 이로 인한 예상을 웃도는 보험금 지급이 경영압박의 요인이 되기도 

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.

  o 올해 7~8월에 발생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냈던 큐슈 ․ 야마구치 지역의 수해와  

태풍 9호로 상위 손해보험 6개사가 지급한 보험금 액수는 현재까지 약 100억엔

에 달하고 있음

  o 이 액수는 작년에 6개 주요 보험회사 중 액수를 공개한 5개사의 지급 보험금이 

24~64억엔이었던 것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임.

  o 전통적으로 재해가 많은 9월을 앞두고 각 사들은 당초 예상치를 크게 초과할 것

으로 전망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한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 및 경영 건전성 유지에 

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임.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FujiSankei Business I, 8/29)




